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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졸업 67세 정명희씨

“처음엔 손잡고 입학했지만, 남편은 무엇이 급했는지 졸업도 하지 않고 먼저 하늘

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졸업식은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

럽습니다.”

지난 7일 부산 동의과학대 학위 수여식. 학사모를 쓴 졸업생 정명희(67)씨가 졸업

식 연단에 올랐다. 정씨의 목에는 남편 고(故) 권세영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부부

는 지난 2022년 이 대학에 함께 입학했다. 하지만 권씨는 그해 12월 구강암으로

세상 떠난 남편과 만학 꿈 함께 이룬 ‘22학번 할머니’
입력2024.02.14. 오전 3:04

지난 7일 부산 동의과학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정명희(왼쪽)씨가 딸(오른
쪽)과 함께 참석해 남편 권세영씨의 명예 학위 증서를 받는 모습. 정씨 부부는 지난 2022년
이 대학에 함께 입학했지만, 남편 권씨는 입학 후 1년을 못 채우고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났

다. /동의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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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날 동의과학대는 아내 정씨에겐 학위증을, 남편 권
씨에겐 명예 학위증을 수여했다. 김영도 총장은 정씨에게 학위를 전달하며 “부부

가 나란히 입학해 명예 학위로 고인을 기린 것이 뜻깊다”고 했다. 이 대학에서 고
인에게 명예 학위증을 수여한 건 1973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수여식을 마친 정씨는 명예 학위증을 들고 남편이 봉안된 부산추모공원을 찾았

다. 납골당에 학위증을 내려놓은 정씨는 “아픈데도 참 열심히 공부하셨나봐”라며

“자기가 내일모레 떠날 줄도 모르고”라고 했다. 권씨의 납골당 위패에는 자신이 적
은 졸업 축하 카드를 꽂았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라고 적었다. 정씨는 “우리 아저씨가 받는 졸업장인데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씨는 40년 넘게 부산 연제구에서 개인 미용실을 운영했고, 남편 권씨는 부산의

한 은행 건물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했다. 초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었던 부부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부산 경호고등학교에서 운영하

지난 7일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고(故) 권세영씨의 봉안당에 아내 정명희씨가 명예 학위 증
서를 펼쳐 보이는 모습. 정씨는 이날 졸업식 직후 남편의 봉안당을 찾았다. /정명희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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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 만학도 과정’에 함께 입학해 2년 만에 고등학교 6학기 과정을 이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학번’으로 동의과학대에 입학한 부부는 서로 다른 전공을

골랐다. 정씨는 한방약재과, 권씨는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를 선택했다. 정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권씨는 요양 분야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싶어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 권씨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구강암 진단을 받
았다. 권씨는 투병 생활 중에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이 있는 토
요일마다 아침 일찍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온라인 강의까지 들었다. 1학
년 생활 내내 병마와 싸우던 그의 곁엔 아내 정씨가 있었다. 남편을 간호하던 그는

급성 녹내장을 앓고 한쪽 눈이 실명돼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정씨 역시 학업을 놓
지 않았다고 한다. 미용실 손님은 이틀 동안 몰아서 예약받고, 일주일에 네 번 학
교에 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업을 들었다.

정씨의 지도교수인 동의과학대 한방약재과 김현정 교수는 “권씨가 투병하던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간호하던 정씨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학위 수여식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며 “시각장애를 겪는 와중에도 2년간의

학업을 마친 정씨의 사연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져 동기 부여가 됐으면 좋겠

다”고 했다.

정씨는 대학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단순하게 약차(藥茶)를 대접했지만, 이
제는 한의학 책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내어주게 된다”며 “몸이 불편하거나 한
약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한방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

다”고 했다.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정씨는 앞으로도 학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신
라대 음악대학 3학년 편입에 성공했다. 그는 “같은 클래식을 들어도 더 많이 배우

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며 “나에게 맞는 악기를 찾아

공부하면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대학원까지

꼭 다녀보고 싶다”고 했다.

정씨는 만학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세대에는 초등학

교만 나오거나, 검정고시를 칠 여력이 되지 않아 원하는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정
말 많다”며 “이 나이에도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꼭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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